
무역 Claim에 관한 상식(5) 

 

4-3 치수에 관한 Claim 

(1) 치수부족 

절단한 종이나 직포의 길이 또는 폭이 계약과 틀린다던지, 종이나 철판의 

두께가 모자라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이의 두께는 극히 엷은 종이거나 또는 두꺼운 종이인 경우 위치

에 따라서 한장의 종이 일지라도 두께가 틀리는 경우가 있다. 철판이나 

Aluminium판이나 동판의 두께는 생산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두께의 

오차란 것이 각국의 공업규격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상품은 

두께의 과부족의 Claim을 받지않도록 상담시에 상품수출국 공업규격의 오차

의 한계를 미리 사는 사람에게 통지하여 두어야 한다. 

또 직물의 폭을 표시함에는 “Excluding Selvage” 또는 ,including Selvage”의 

구별을 명기하여 거래하지 않으면 후일 뜻밖의 오해를 낳는 수가 있다. 

“Excluding”인 경우 “Selvage”의 치수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Including”인 

경우는 “Selvage”의 치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지포(Ground)의 치수가 불명확해

진다. 

(2) 치수틀림, 치수불량 

계약과 틀린 치수의 것을 실어 보내면 어떤 상품이고 Claim의 원인이 된

다. 

(3) 치수초과 

주문품보다도 큰 치수의 것이 착하하면 소비자는 이종의 손실을 받는다. 

그 하나는 재단비용이며, 다른 하나는 재단으로 생긴 단물이 쓸 때 없는 거

이 되어버리는 점이다. 혹은 재단설비가 소비공장에 없는 경우에는 전 lot가 



소용없는 것이 되어 버려 수취거절됨으로서 선적지로 반송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4-4 수량에 관한 Claim 

수량에 관한 Claim은 전술한 품질에 관한 Claim이나 후술하는 소상에 관한 

Claim과 함께 그 수가 많다. 이제 그의 표현형태를 분설한다. 

(1) 착하부족, 인도량부족 

포장품에도 석탄과 같은 나적품에도 생기는 Claim이다. 

또 개수구매인 경우(상품 1개당 얼마하는 식으로 단가가 정해짐)와 중량구

매인 경우(중량단위로 단가가 정해짐)쌍방에 다 생긴다. 

그중 중량구매인 경우의 착하부족은 “중량부족”이라고도 칭해 지므로 다음 

(2)항에서 기술키로 하고 여기서는 개수구매에 있어서의 개수부족만에 대해

서 기술한다. 개수부족에도 이종이 있다. 

(가) 그 하나는 포장품의 알맹이 부족인데, 예를 들면 한 상자에 500개의 

통조림이 있어야 할 계약인데도 495개밖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송

상에도 한 상자당 500개들이로 Invoice해 놓은 경우) 

위체취급은행은 일일이 현품의 포장을 해제하고서 선적서류와 대조하는 

것은 아니므로 invoice대로의 수량가격으로 어음은 매겨지고, 수입지에서 인

수 지불되고 만다. 착하 후 수입상이나 소비자는 짐을 풀어 보고야 비로소 

수량부족을 발견하고 Claim을 청구한다. 

이러한 포장알맹이의 부족을 낳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파

는 사람 또는 Maker의 악의가 있다.  

둘째로 포장불완전으로 인해서 하역작업중 포장이 풀어져 빠져나와 없어

지는 일이 있다. 셋째로 고가품으로서 간단한 포장인 경우 하물을 싣고 내릴



때에 또는  선해도중에 기포한 포구나 적체포에서 선내의 인부나 선원이 포

장을 풀어 속의 물품을 빼낸 다음 다시 포장을 해 놓아(못을 먼저와 같이 박

는다던지 하여)보통과 똑 같은 하물과 같이 해놓은 탓으로 생긴 알맹이 부족

의 경우도 있다.(고가의 진주제품이라 던지 Nickel판이라 던지 동봉등에 흔히 

그러한 예가 있다) 

그러므로 알맹이 부족의 Claim을 받은 경우에 상품을 판 사람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끝까지 추구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구구하여 

Maker에게, 혹은 선박회사에게 구매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또 하나의 개수부족은 포장물 자체의 개수부족이다. 예를 들면 

3,000drum의 석유를 수입한 경우에 2,910drum밖에 착하하지 않았을 때에는 

90drum이 부족되는 것이며 10,000대의 시멘트를 실어 보냈는데 상대국의 포

구에 착하했을 때에 9,950대 밖에 없었을 때에는 50대나 되는 개수가 부족되

는 셈이다. 

(2) 중량부족 

전술한바와 같이 중량구매시에 일어나는 Claim이다. 전혀 무포장인 나적품

으로서 실리는 물품(예를 들면 목재나 생고무나 석탄과 같은 것)과 자루에든 

포장품(예를 들면 면화, 광석, 쌀이나, 보리, 양모와 같은 것)등은 어느 것이

나 중량으로 구매된다. 

이들 상품은 어느 것이나 상술한 바 있는 나적품으로서 설혹 자루에 넣어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짐을 부릴때에, 혹은 선해도중 선창내에서 짐이 무너지

거나, 구멍이 뚫린다던지하여 중량부족을 낳기 쉬우므로 무역상간의 계약조

건에도 최종중량은 짐을 완전양륙하였을 때로하여, 하역중이나 선해중에 발

생되는 중량부족은 파는 사람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파는 사람

과 사는 사람과의 입장의 강약에 따라서 적재량최종 또는 송상상의 기재중



량최종이라 해서 선적지에 있어서의 검량결과로써 대금결재상의 최종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후자 즉 적재량 최종인 경우 하역중이나 선해중의 중량의 차손에 

대하여는 사는 사람이 미리 Cost중에 포함시켜 사는 것이므로 중량차손의 부

담은 사전 양해된것이지만 적재와 양륙시의 양수량간의 검량결과가 너무나 

예상외로 벌어져 클때에는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에게 적재시의 검량의 부

정확을 고소하여 Claim을 제기하는 수가 있다. 정상적인 차량율이 예를 들어 

5%로 예상될 때에, 10%나 차량되었다면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의 검량을 신

용하지 않고 Claim을 청구하는 것이다. 

중량이 모자라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량시에 쓰는 평량기가 

맞지 않는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일기불순시의 홀수계산의 틀림도 있다. 파

는 사람의 악의 또는 허위에 찬 중량인증서 작성도 있다. 또 선적인과 검사

원이 한 패가 되어 부정한 중량인증서를 작성하는 수도 있다. 

겸하여 중량품의 중량부족에 관해서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의 손실부

담을 Cover하기 위한 해상보험의 일종에 “Shortage insurance”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부족량 100%를 Cover하는 일은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비율이라고 하는 규정을 설정하여 일정한 비율이하의 중량부족은 부담

하지 않는다. C.I.F.계약에서나 양륙중량최종조건인 상거래에서는 offer나 계약

체결시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상호간에 사전 부족중량보험과 면책비율에 

관해서 충분한 타합을 지어 놓지 않으면 후일 분쟁의 원인이 된다. 

(3) 도둑맞음 

하역중이나 선해중 또는 중간포에서 짐을 옮겨 싣는 도중에 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둑맞는 것을 말한다. 훔치는 사람은 선내 인부나 선원, 또는 

밖으로부터 배에 잠입하여 훔치는 도둑 또는 적재포, 양륙포, 적체포에서 창



고보관중에 훔치는 도둑들이다. 포장품 알맹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취해 

내는 경우도 있으며(이것은 간이한 포장이나 고가품인 경우임) 혹은 포장품

마다 송두리체로 도둑맞는 경우도 있다. 

도난발생품에 대하여는 구매인이 서로 타합하여 “도난보험”을 부보함으로

서 보험회사에 의해서 Cover되나 C.I.F.에 의할 때에 구매인간에 사전 부보의 

타합이 없으면 부보빠짐이 되어 실제로 손해가 생겼을 때에 한해서 Claim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C.I.F.에 의할 때에 구매인은 도난부보의 필요성 여부

에 관해서 offer나 계약체결시에 사전에 충분히 타합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 

(4) 분실 또는 부착 

“분실”이란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이며 “부착”이란 하물수취인이 도착포에

서 화물을 선박회사로부터 인도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어느것이나 

파는사람(선적인)은 선박회사에게 틀림없이 하물을 인도하고 정당한 B/L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포구에 배가 도착하는 중에 하물이 분실되어 하물수취인 

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역용어상의 

“부착”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는것인데, 이 두 가지는 엄밀히 구

별을 요한다. 그 하나는 상술한 선해중의 분실에 기인한 선박회사로부터 하

물수취인에게의 하물 부도(부착)이며 다른 하나는 이것과는 전혀 의미를 달

리하는 것으로서 즉 파는 사람의 사는 사람에의 계약불이행에 기인하는 부

선적이다. 어느것이나 Claim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은데 후자는 후절[계약불

이행에 관한 Claim]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화물의 분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그것은 (A) 우선 선박회사의 

책임에 기인하는 수가 있다. 즉 운송 중 다른 하물과 혼동되어 분실된다던지 

도착포이외의 포구에서 양륙되어버린 탓으로 발생한다. 이것은 “부착보험”을 

미리 구매인 쌍방간에 사전타합하여 부보해 두면 C.I.F.에 의할 때에 사는 사



람은 보험회사에게 구상하고, 보험회사는 하주의 구상권을 대리하여 선박회

사에게 구상하게 된다. (B) 다음에 상기한 도난에 기인하는 수가 있다. 이것

도 구매인의 사전타합으로써 파는 사람의 부보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보험

회사에게 Claim을 청구할 수 있다. (C) 그리고 이 “도난”과 “부착”은 포장품

마다 통째로 분실되는 것과 같은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원인 추구의 

입증이 어려운 일도 있으므로 “도난부착보험”이라고 해서 한가지 보험효율로 

부보되는 수도 있으나 부착만의 부보도 가능하다. 

한편 이 분실과 부착이 C.I.F에 의한 구매인간의 계약상의 Claim의 대상이 

되는 것을 (F.O.B.에서는 사는 사람이 사는 자신을 위해서 부보하므로 문제

는 발생하지 않는다) offer나 계약체결시에 사전 타합이 불충분하거나 파는 

사람의 부보필요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을때에, 정작 사고가 발생한 

뒤 무부보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는 구상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보험회사에

게 구상하는 대신에, 판 사람에게 대하여 Claim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완전한 부보필요성의 여부를 타합만 해 두면 이 Claim은 방지할 수 있는 것

이다. 

(5) 수량증감허용의 위반 

구매계약상 특별히 “Aililowance”에 관해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감 

허용의 범위는 국제관습상, 10%까지(즉 포장단위 또는 품목별로 수량이 정해

진 경우에는 3%까지)의 증감의 자유가 파는 사람에게 인정된다. 

실제로 사는 사람은 신용상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상기한도이상으로 증가

된 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파는 사람이 실어내보낼 수는 없으나, 신용상

상으로 분해선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는, 사는 사

람은 상기 한도이상으로 감소된 수량을 선적케하는 수가 있다. 그러한 경우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대하여 “수량증감허용위반”의 Claim을 청구할 수 



있다. 

(6) 저급품 혼입허용한도의 초과 

[A급품내의 B급품의 혼입율은 최고 10%]라고 계약했는데, B급품이 가령 

15%들어가 있으면 이 Claim을 받는다. 

(7) 수분넣음 또는 수분 뺌 

광석이나 top이나 또는 정련양모에서 흔히 보는 것인데 물품중에 수분을 

포함한 중량을 공급수량의 단위로 한다던지 혹은 물품의 현물은 수분을 함

유하고 있어도 수량 표시나 가격표시의 쌍방 또는 한쪽을 수분뺌(건조한 후

의 중량)으로 한다던지 하는 것과 같이 미리 충분히 계약상으로 타합해두지 

않거나 혹은 구매인중 한쪽에 오해가 있으면 이 Claim이 발생한다. 

상기한 top이나 정련양모와 같은 실제의 함유수분과는 무관계한 일정한  

표준수분율을 가산한 중량을 사용하는 상습관이 있다. 

(8) 수량단위의 오해 

파는 사람은 미식 ton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는 사람은 영식 

ton으로 계약한 것으로 해석하므로서(금속이나 광석, 또는 시멘트 등에 흔함) 

Claim이 생기는 수가 있다. 수량단위의 Claim은 offer용 왕복전신을 칠때의 

부주의나, 전신암호사용의 잘못 또는 동해속 잘못에 그 원인이 있는 수가 많

다. 

(9) 계산틀림 

예를 들면 1metric ton의 계산을 정확히 2,204.616lbs로 하지 않고 잘라 올려 

2,205lbs로 계산한다 던지, 잘라 버려서 2,204lbs 또는 2,200lbs로 하면, 가격에 

오차가 생겨서 Claim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 

(10) 홀수계산의 부정확 

화물의 적재중량을 홀수에 의해서 계산할 때에는 배의 연료, 용수, 기타 



선내저장품의 중량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으면 착오를 낳게 되며, 특히 한쪽

에서는 양륙을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짐을 싣는다 던지, 혹은 동시에 2lot이

상의 짐을 양륙한다던지 하여 계산을 한다면 오차를 낳는 수가 있다. 또 홀

수측정하는 날 일기가 좋지 않으면 배의 동요로 오산하는 수가 많다. 그러므

로 사는 사람이 착하 후 큰 중량 부족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의 선해

일지 또는 기타로부터 이들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는 홀수계산의 부정확의 

Claim을 판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